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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성비 갑!
작은 섬나라가 품은 천 가지 맛

대만

밤거리를 수놓은 백열등 불빛과 

좁은 길 사이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

야시장을 걷는 사람들. 허기를 부르는 

서구식 튀김 냄새와 중간 중간 코를 찌르는 

취두부의 냄새. 이 도시는 세븐일레븐 

편의점에서 전통적인 계란장조림을 팔고, 

구름을 뚫고 나오는 타이베이 101타워와 

딤섬전문점이 공존한다. 

옛 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 있으면 

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

시간 터널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.

Culture



대만은 3월부터 9월까지 비가 올 확률이 41%나 된

다고 한다. 그만큼 비가 자주 오고 태풍의 영향도 

많이 받는다. 그래서인지 대만의 우산은 아주 튼튼

했다. 편의점에서 산 3천원 짜리 일회용 우산을 9

개월째 사용하고 있다. 

대만의 섬 구석 구석의 절묘한 풍경들은 깊은 감동

을 준다.

이미 대표 관광코스로 자리잡은 ‘센과 치히로의 행

방불명’ 배경이된 지우펀의 빛나는 야경, 예류 지

질공원 같은 경이로운 자연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

다 저렴하고 맛볼 만한 음식이 줄지어 있다. 먹기

만 하다 가진 돈을 탕진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.

그중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은 곱창국수다. 호텔 뒤 

골목길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국수를 찾는 줄이 끊

이질 않았다. 곱창국수집을 찾은 손님들은 국수를 

일회용 종이 그릇에 받아 근처에 서서 먹고 있었

다. 호텔 조식은 나에겐 비싼 숙박료를 보상받을 

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. 물론 달걀 프라이 몇 

개를 더 먹는다고 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는것은 아

니다. 호텔 조식은 비싼 숙박비에 대한 항의의 표

시이며 잘못된 신념이었다. 하지만 이런 조식을 과

감히 건너뛰고 국수집으로 향했다. 곱창국수는 돼

지곱창을 삶은 국물에 가늘고 짧은 면을 담았다. 

잘게 썰은 고수와 식초를 넣어 시원한 맛을 낸다. 

국수라고는 하지만 면이 짧아서 숟가락으로 떠서 

먹어야 하고, 나중에는 마시게 된다. 약 2,000원 

정도하는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이면 하루를 여행 할 

수 있는 온기가 돈다. 

대만에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식도락 여행을 

즐길 수 있다. 항공료도 저렴하니 가볍게 다녀올 

수 있는 여행지다.

    여행하는내내 

비와 함께했다.

아종멘센(阿宗麵線) 

곱창국수 

시먼딩(西門町)역 

6번 출구에서 

도보 3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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